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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s conducted to evaluate the job stressors for dental technicians in Ulsan city.
Methods: The Korean standard job stressors assessment tool developed by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was used to compare the survey result with Korean reference value. The questionnaire on the
social, demographic and job characteristics of dental technicians was also used to find the factors affecting to job
stressors by using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 total of 155 questionnaire was collected from 2010 to 2011. Among the eight fields of stressors, the
physical environment (men 50.0, women; 58.3) and job demands (men 57.1, women 57.1) were higher than the
median value of the Korean Workers.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significant factors to the physical
environment were the satisfaction degree of indoor odor, number of employee, duty and working hours. In terms of
the job demand, duty, working hours, age, and the satisfaction to the efficiency of space utilization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to the score of job demand.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manage appropriate workload, control indoor odor and
design an efficient work space for prevention of job stress of dental techn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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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의 욕구나 능력이 직무환경의 요구

와 불일치한다는 것을 인지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

적, 행동적 불균형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NIOSH,

1999). 현대사회가 복잡 다기능 구조화되면서 기업조직의

직무환경과 직무내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직무스트레스를 더욱 심화시키고 심화된 직무스

트레스는 조직구성원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박남규 등 2003).

치의학 분야에서 치과기공사(dental technician)는 치

과 보철물, 충전물 및 치과교정 장치물 등을 섬세한 수작

업으로 제작 및 수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따

라서 치과기공사의 작업 환경과 관련하여 먼지, 금속, 유

기용제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홍영호와 최상준, 2011),

작업량 과다, 유해 물질 취급, 작업 수행 중 갈등에 의한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이

덕혜, 1996; 나정숙, 1998; 이주희, 1999; Rusli et al.

2006). 김지환 등(2000)은 치과기공사의 스트레스 증상

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업관련 스트레스 경험 정도

와 사회적 지원에 따른 자아존중감이라고 하였다. 박남규

등(2003)은 신체화 증상, 압박감, 대인 민감성, 우울감,

불안감, 적대감 등 6개 요인에 대한 개인적, 조직적 차원

의 관리를 통해 조직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

라서 치가기공사들의 업무 특성에 의한 직무스트레스 발

생이 가능하며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

해서는 직무스트레스를 유발 가능한 주요 요인이 무엇인

지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에‘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직무스트레스가 유발 가능할 경우 스트

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산업안

전보건공단에서는 2012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표준 직무스트레스요인 측

정 지침을 이용하여 치과기공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을 측정하고, 해당 요인의 부하와 관계된 영향요소가 무

엇인지를 평가함으로써 치과기공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예

방과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울산 지역에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들을 대상

으로 2010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실시되었다. 설문

지 160부를 현장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설명 후 배포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부실하거나 오류

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155명(96.9%)의 설문지를 분

석에 사용하였다.

치과기공소의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성별, 혼인, 연령)을 포함한 직책, 흡연, 음

주, 1일 평균 근무시간, 고용규모, 근무경력 등 9가지 일

반적 특성과 근무공간에 대한 실태와 만족도를 포함한 구

조화된 설문지를 제작하여 조사하였다. 근무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6 가지 치과기공소의 환경 변수(조명, 온도/습

도, 국소배기시설, 실내발생 소음, 사무공간의 색조, 냄

새)에 대한 만족도와 7가지 치과기공소 레이아웃 관련 변

수(전체 작업공간의 면적, 1인당 작업 공간 면적, 개인 공

간 확보, 공간내 동선의 편리성, 사무용 기기 배치의 편의

성, 공간 활용의 효율성, 업무수행 구성요소 간의 조화)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매우 불만족=1점, 불만족=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 만족=5점)로 조사하였다.

치과기공소의 환경변수와 레이아웃 관련변수에 대한 내

적 일치도 검사를 위한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각각 0.88과 0.92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직무스트레스 평가 도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지침(KOSHA GUIDE H-67-

2012, 구 KOSHA CODE H-42-2006)’으로 제시된 한

국형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도구(이하 측정도구)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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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2). 측정도구는 4점

척도의 폐쇄형 질문으로 만들어진 43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기입식 설문지이며, 43개 문항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직무스트레스요인은 물리적 환경(3 문항), 직무 요구(8 문

항), 직무 자율(5 문항), 관계갈등(4 문항), 직무 불안정(6

문항), 조직 체계(7 문항), 보상 부적절(6 문항), 직장문화

(4 문항) 등 8개 영역이다.

각 문항별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영역별 직무스트

레스요인 점수는 측정도구 지침에 제시된 식⑴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해당 영역의 각 문항에 주어진 점수의 합 - 문항 개수)
영역별 환산점수 = ---------------------------------------------------- × 100          (식 1)

(해당 영역의 예상 가능한 최고 총점 - 문항 개수)

조사 대상 근로자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

별 환산점수에 대한 중앙값을 구한 후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의 측정도구에서 참고로 제시된 한국 근로자 성별 참

고값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하였다. 각 요인별 점수

가 높을수록 해당 직무스트레스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각 변수별 빈도와 백분율

로 나타내었으며, 백분율 산출은 미응답 자료를 제외한

응답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치과기공사들의 일반

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선행 연구(송재상 등,

2011)에 발표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평가를

위한 분석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물리적 환경과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 부하 환산점

수를 9개의 일반적 특성 변수에 따라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여 집단별 평균 점수를 비교하였

으며 p-value가 0.05 미만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부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스트레스 요인별 부하 점수를 이용했고, 조사

대상자의 9개 일반적 특성 변수와 6 가지 치과기공소의

환경 변수에 대한 만족도 점수, 그리고 7가지 치과기공소

레이아웃 관련 변수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독립변수로 이

용하였다. 다중회귀모형의 자료 입력 방법은 단계적선택

법(stepwise selection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변수선

택의 경우 진입은 p-value≤0.05, 제거는 p-value>0.05

를 기준으로 하여 최적의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모든 통

계처리는 PASW 18.0(IBM SPSS. Inc., USA)을 이용하

였다.

Ⅲ. 결 과

울산지역 치과 기공사 155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평가 요인별 환산점수의 중위수 값을 한국 근로자 참고값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2)과 비교 평가한 결과 그림

1과 같았다. 한국 근로자 참고값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부하가 높게 나타난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남,

녀 모두 물리적 환경(남성; 50.0, 여성; 58.3)과 직무요구

(남성; 57.1, 여성; 57.1) 였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

스 부하는 여성(+13.8)이 남성(+5.5)보다 한국 근로자 참

고값과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직무요구의 경우

엔 남성(+7.0)이 여성(+2.9)보다 크게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과 직무요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영역 모두

한국 근로자 참고값 보다 낮은 스트레스 부하를 나타냈다.

관계갈등은 남, 녀 모두 한국 근로자 참고값과 비슷한 수

준이었고(남성; 33.3, 여성; 33.3), 보상 부적절 영역에서

는 남성(50.0)과 여성(50.0) 모두 한국표준과 비교하여 가

장 큰 차이(-16.7)로 낮은 스트레스 부하를 나타냈다.

물리적 환경 영역에서는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는 직무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환경요인 중 사회심리적 요인

이 아닌 환경 요인을 측정하며 근무 장소의 청결함(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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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ative results of median job stress scores to Korean reference value

업무의 위험성 혹은 사고 발생 가능성(Q2) 그리고 불편한

작업자세(Q3)에 대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별

응답 점수 분포를 비교한 결과 <Fig. 2>와 같이‘Q3. 불

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가 가장 높은 점수

(2.66±0.73)를 나타내었으며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직무요구 영역에서는 직무에 대한 부담 정도를 측정하

며, 시간적 압박(Q4), 중단 상황(Q5), 업무량 증가(Q6),

책임감(Q7), 장시간 집중력 요구정도(Q8), 휴식 정도

(Q9), 직장과 가정 양립(Q10), 그리고 업무 다기능(Q11)에

대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별 응답 점수 분포

를 비교한 결과 <Fig. 3>과 같이‘Q8. 내 업무는 장시간

동안 집중력이 요구된다.’가 가장 높은 점수(3.0±0.62)

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Q10. 일이 많아서 직장과 가정

에 다 잘하기가 힘들다(2.84±0.83)’, ‘Q4. 나는 일이 많

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2.77±0.71)’, ‘Q11.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2.70±0.73)’순이었다.

*Korean median reference value

Fig. 2. Distribution of average answering scores of questions to physical environmental stressor

*Q1; Cleanness of work environment, Q2; Risk of an accident, Q3; Inconvenient work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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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of average answering scores of questions to job demand

*Q4; Pressure related to deadlines due to overload, Q5; My time is directed by factors beyond my control, Q6;
Significant increase in workload, Q7; Feeling compelled to assume responsibilities for colleagues, Q8; Concentration
required for a long time, Q9; Lack of sufficient rest in the work, Q10; It is hard to do well at workplace and home
due to overload, Q11; Too many tasks going at one time

총 8개의 직무스트레스 요인들 중 한국 근로자 참고값

보다 높은 스트레스 부하를 나타낸 물리적 환경과 직무요

구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9개 일반적 특성 변수(성별, 결혼

유무, 연령, 직책, 흡연, 음주, 평균 근무시간, 고용규모,

근무경력)에 따른 스트레스 부하 정도를 비교하였다

(Table 1). 

물리적 환경의 경우 직책이 높고(실장/소장;55.1±

13.7),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긴 경우(13시간 이상;51.9±

13.8) 스트레스 부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5). 

직무에 대한 부담정도를 측정하는 직무요구의 경우 성

별과 고용규모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스트레스 부하정

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직무요구에 대

한 스트레스 부하정도는 결혼한 근로자(60.2±15.2), 40

대 연령(63.8±13.9), 실장/소장(64.2±15.4), 흡연자

(59.6±14.3), 음주를 하지 않는 자(60.1±16.0), 근무시

간이 13시간 이상인 자(63.4±15.5), 그리고 근무경력이

16년~20년인 자(62.9±15.4)가 가장 크게 평가되었다.

Table 1. Comparison of the average scores of job stressors by subjects’general characteristics

Item Category N %
M±SD* M±SDp-value** p-value

Physical environment Job demand

Gender

Marriage

Age (years)

Male

Female

Married

Unmarried

20~29

30~39

40~49

≥50

118

37

81

70

46

54

35

15

76.1

23.9

52.3 

45.2 

29.7 

34.8 

22.6 

9.7 

50.7±14.7

49.6±18.8

52.5±14.2

48.3±17.3

49.8±18.3

48.8±15.4

54.9±12.9

44.4±13.3

56.0±15.2

56.5±13.0

60.2±15.2

50.8±12.3

52.1±13.9

57.0±15.0

63.8±13.9

49.2±11.3

0.712 

0.095

0.131

0.840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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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자 참고값 보다 높은 스트레스 부하를 나타낸

물리적 환경과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 부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조사대상자의 9개 일반적 특성 변수와 6 가

지 치과기공소의 환경 변수에 대한 만족도 점수, 그리고 7

가지 치과기공소 레이아웃 관련 변수에 대한 만족도 점수

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단계적선택법(stepwise

selection method)에 의해 최적의 모델로 선정된 분석

결과를 <Table 2>에 요약하였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영향 요인 분석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은 치과기공소 내 냄새에 대한 만족

도, 고용규모, 직책, 그리고 근무시간이었다. 치과기공소

내 냄새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고용규모가 작을수록, 일

반기사 외의 직책을 가진 경우, 그리고 근무시간이 증가

할수록 물리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부하가 커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 영향 요인 분석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변수들은 직책, 근무시간, 결혼 유무, 연령,

그리고 공간 활용의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였다. 직책이

실장/소장과 같이 높고, 근무시간이 길고 기혼자와 연령

이 낮으며, 공간 활용의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

Item Category N %
M±SD* M±SDp-value** p-value

Physical environment Job demand

Duty

Smoking

Drinking

Working hours
(hours)

No. of employees
(person)

Job career
(years)

Chief/head

Chief engineer

General engineer

Assistant engineer

Smoking

Ex-smoking

Never

Never

Once a month

2~5 times/month

6~10 times/month

≤8 hrs

9~10 hrs

11~12 hrs

≥13 hrs

≤5 person

6~10 person

≥11 person

≤5 years

6~10 years

11~15 years

16~20 years

≥21 years

47

29

67

11

74

25

55

33

34

50

38

9

63

59

24

47

65

31

60

27

21

22

21

30.3

18.7 

43.2 

7.1

47.7

16.1

35.5

21.3

21.9

32.3

24.5

5.8 

40.7

38.1

15.5

30.3

41.9

20.0 

38.7

17.4

13.6

14.2

13.6

55.1±13.7

51.0±14.7

46.4±17.0 

51.5±14.3

50.9±15.5 

51.1±13.6

49.3±17.2

50.9±16.7

51.6±14.5

48.2±16.6

51.8±15.2

35.8±13.4

51.5±15.1 

50.9±16.7 

51.9±13.8

53.7±16.9

49.7±14.6

46.6±15.9

49.3±17.1

51.4±14.2 

51.3±18.8 

53.0±13.7 

47.1±13.6

64.2±15.4

56.9±13.5

51.7±12.5

49.3±10.0

59.6±14.3

51.0±13.9

53.3±14.4

60.1±16.0

59.7±13.8

51.2±12.8

55.9±15.2

45.8±9.6

53.9±13.3

57.1±15.1

63.4±15.5

59.8±14.8

53.8±14.0

57.1±15.5

51.9±12.6

58.3±17.0

58.9±13.7

62.9±15.4

53.8±14.4

0.035

0.823

0.690

0.038

0.140

0.741

<0.01

<0.01

0.016

<0.01

0.106

0.019

*Mean±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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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my variables ; Duty1(chief/head=1), Duty3(general engineer=1), Marriage(married=0, single=1)

록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 부하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Table 2.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job demand stressor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Standard

error
B

p-valu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Physical
environment

Job demand

(Constant)

Satisfaction of odor

No. of employee

Duty3*

Working hours

(Constant)

Duty1*

Working hours

Marriage*

Age

Efficiency of space utilization

48.946

-5.315

-0.198

-7.151

1.858

64.088

11.513

2.425

-11.614

-0.558

-4.280

9.431

1.454

0.061

2.566

0.727

12.855

2.953

0.661

2.896

0.182

1.638

-0.302

-0.261

-0.232

0.210

0.360

0.283

-0.391

-0.331

-0.195

<0.01

<0.01

<0.01

<0.01

0.012

<0.01

<0.01

<0.01

<0.01

<0.01

0.010

Ⅳ. 고 찰

울산지역 치과 기공사 1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스

트레스 요인 평가 결과, 성별 중위수 값을 한국 근로자 참

고값과 비교해 볼 때 8개의 스트레스 요인들 중 남, 여 모

두 물리적 환경과 직무요구에서만 한국 근로자 참고값 보

다 높은 스트레스 부하를 나타냈다. 직무에 대한 부담 정

도를 측정하는 직무요구의 경우 남녀 모두 57.1로 한국

근로자 참고값(남:50.1, 여:54.2)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

인호(2009)의 연구 결과에서 남(54.5). 여(49.42)로 나타

나 남자의 경우 직무요구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 부하를

나타내어 본연구와 유사하며, 나정숙(1998), 이주희

(1999)의 연구에서도 직무요구 중 업무량 과중에 의한 스

트레스 부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요구 영역의 8가지 세부 설문항목별 응답 점수를

비교한 결과‘내 업무는 장시간 동안 집중력이 요구된다’

가 가장 높은 점수(3.0±0.62)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일이 많아서 직장과 가정에 다 잘하기가 힘들다(2.84±

0.83)’,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2.77

±0.71)’와 같이 업무량 과다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적 환

경 요인 중 정밀한 작업 특성으로 인한 장시간 불편한 자

세로 작업하는 것이 주요 요인이었던 것과 같이 직무요구

에서도 장시간 집중력이 요구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기공사의 미세한 정밀 작업이

갖는 업무 특성이 물리적 환경과 직무요구 영역의 주요

스트레스 부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치과기공사의 주요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난 물리적 환경과 직무요구 영역에 대해 조사대상자

의 9개 일반 특성 변수와의 단변량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물리적 환경의 경우 근무시간(p=0.038)과

직책(p=0.035)이었고, 직무요구의 경우 성별과 고용규모

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결혼상태, 연령, 직책, 흡연, 음주,

근무시간, 근무경력)이었다.

물리적 환경의 경우 직책이 높고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긴 경우 스트레스 부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p<0.05). 박남규 등(2003)은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

일 때와 직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스트레스 강도가 높

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근무시간은 스트레스 부

하를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직원 수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이덕수(2001)의 연구에서도 직원

수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 보고하고 있다.

직무요구의 경우 역시 고용규모에서는 차이가 없었으

며, 성별 차이도 없었다. 그러나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

스 부하는 결혼한 근로자와 직책이 높아지고, 근무시간이

증가할수록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p<0.01).

물리적 환경과 직무요구 영역의 스트레스 부하에 영향

을 주는 변수들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평가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물리적 환

경의 경우 치과기공소 내 냄새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고

용규모가 작으며, 근무시간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부하

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내 냄새에 대한 만족

도에 대한 회귀계수는 -5.3으로 만족도 점수가 1점 증가

할 때마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부하 점수는 5.3

점을 감소시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 제거를

위해 작업장 내 냄새의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기공물의 제작과정에서 왁스류 및 합성수지류 등의 재

료를 사용하기 때문에(홍영호와 최상준, 2011) 치과기공소

내 냄새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국소 환기 시스템

의 설치와 별도의 화학물질 보관소 운영, 보호구 착용 등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이 치

의학 관련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는

Rusli 등(2006)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고할 수 있다. 

또한 단변량 분석에서는 고용규모가 유의한 변수가 아

니었으나 다중회귀분석 결과 고용규모가 적은 소규모 기

공소 근무자일수록 물리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규모 기공소일수록

국소환기 설비가 미설치되어 있거나 작업공간이 협소함

으로써 물리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부하가 커질 수 있

다고 판단된다.

직무요구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은 직책, 근무시간, 결혼 유무, 연령과 공간 활용의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였다. 특히 직책의 경우 기공실장

혹은 소장과 같이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질 경우 회귀계수

가 11.51로 직무요구에 의한 스트레스 부하 정도를 높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을 한 사람이 미

혼자에 비해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 부하를 크게 느꼈

다. 이는 직무요구 영역의 세부 설문항목별 점수비교 결

과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일이 많아서 직장과 가정에 다

잘하기가 힘들다(2.84±0.83)’가 장시간 집중력을 요구

하는 업무 특성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이유로 나타난 점

을 볼 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기공사들이 업무량 과

다로 인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적어짐으로 인해 미혼자

들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큰 스트레스 부하를 나타내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계에

서는 공간 활용의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가 1점 증가할수

록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 부하점수를 4.28 점 감소시

키는 것으로 나타나 작업 공간의 효율적 배치가 직무요구

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에 주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김욱태와 한태영(2009)은 치과기공사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은 높은 사회적 지지, 낮은 고용불안정, 규

칙적인 운동과 식사, 충분한 평균 수면시간, 기술 재량권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기초해 볼 때 근무조건이

나 개인의 건강행위 외에도 치과기공소의 화학적 유해요

인에 대한 관리와 이를 통한 냄새 제거, 작업공간의 효율

적 배치와 활용 등을 통해서도 직무스트레스 부하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울산 지역의 치과기공사들의 주요

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물리적 환경과 직무요구 영역으

로 특히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하며 장시간 집중

력을 요구하는 세밀한 작업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작업량 과부하의

조절 외에도 근무공간의 냄새에 대한 관리와 작업공간의

효율적 배치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KOSHA GUIDE H-67-2012, 구 KOSHA

CODE H-42-2006)을 이용하여 울산지역 치과기공사들

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였다. 울산지역 치과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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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치과기공사들에 대

한 일반화를 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을 측정하는 표준 지침을 이

용하여 평가했기 때문에 평가도구의 객관성이 있다고 판

단되며, 향후 다른 직종들과의 비교 평가 자료로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울산광역시

치과기공소에서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인 표준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지침을 이용하여 직무스

트레스 요인을 측정하였다.

1.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결과, 평가 점수의 성별 중

위수 값을 한국 근로자 참고값과 비교해 볼 때 8개의 스트

레스 요인들 중 남, 여 모두 물리적 환경(남성; 50.0, 여

성; 58.3)과 직무요구(남성; 57.1, 여성; 57.1)에서 한국

근로자 참고값 보다 높은 스트레스 부하를 나타냈다.

2. 물리적 환경 영역에 대한 3가지 세부 조사 설문항목

중‘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가 가장 높은

점수(2.66±0.73)를 나타내었고, 직무 요구 영역에서는

‘내 업무는 장시간 동안 집중력이 요구된다.’가 가장 높은

점수(3.0±0.62)를 나타내 치과기공사들의 주요 직무스

트레스 요인은 장시간 불편한 자세로 집중력을 요구하는

세밀한 작업 특성에서 기인함을 확인했다.

3. 물리적 환경의 경우 직책이 높고 근무시간이 8시간

보다 긴 경우 스트레스 부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p<0.05),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 부하는 결혼

한 근로자와 직책이 높아지고, 근무시간이 증가할수록 뚜

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1).

4. 다중회귀분석 결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부

하는 치과기공소 내 냄새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고용규

모가 작으며, 근무시간이 증가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요구의 경우 직책이 실

장/소장과 같이 높고, 근무시간이 길고, 기혼자와 연령이

낮으며, 공간 활용의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 부하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 되

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울산 지역의 치과기공사들의 주요

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물리적 환경과 직무요구 영역으

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작업량 과부하

의 조절 외에도 근무공간의 냄새에 대한 관리와 작업공간

의 효율적 배치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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